
월요일 
7:30 pm 
화요일
7:00 am
수, 목, 금요일 
9:30 am 
7:30 pm
토요일
9:30 am (매주) 
4:00 pm (초등부)
5:30 pm (중고등부)
7:30 pm (청년부)
주일
7:00 am  
9:00 am 
10:30 am (교중) 
5:00 pm (영어)
7:30 pm 
시티
5:00 pm (주일)
St Peter Julian’s Church 
641 George St Sydney

주임신부:
보좌신부:
고해신부:
수녀:

사목회장:

임기선�요셉
이준석�사도요한, 김경수�바오로
홍�야고보
이경화�필로메나, 김영애�젬마,
남귀이�오메르
이성복�요셉

 2018. 4. 29 (나해) / 제196호

한국�순교자와�성�스타니슬라오�성당  Korean Martyrs &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     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 전화번호  02 8756 3333 

전례성가:  입당: 136       봉헌: 215, 220, 332       성체:  163, 171, 180    파견:  138

화답송:

제 1독서:   사도  9,26-31      제 2독서:    1요한  3,18-24    복음 :  요한   15,1-8

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홈페이지  www.sydneykcc.org   이메일  info@sydneykcc.org  전화번호  8756 3333 (대표번호), 8756 3334  
팩스번호  8756 3335  사제관  8756 3330 (임�요셉�신부),  8756 3332 (이�사도요한�신부), 8756 3331 (김경수�바오로�신부), 9558 3498 (홍�야고보�신부) 
수녀원  8756 3336 (이�필로메나�원장수녀, 김�젬마�수녀, 남�오메르�수녀)  연령회  0408 123 173 (남순현�아네스)  차량봉사  0406 996 531 (이형우�스테파노)

봉헌금

$2,028.65

교무금

$18,963.50

기타

$

미사�참례수

주일
봉사

■ 29/4, 6/5  12구역         ■ 13, 20/5  1구역          ■ 27/5, 3/6  2구역         ■ 10, 17/6  3구역               
■ 전례, 커피, 청소  9:00 am, 10:30 am  

1,920

사무실�업무시간�안내
수, 목, 금: 09:00 - 15:00 / 18:30 - 20:30
토:              09:00 - 12:00 / 15:00 - 21:00
주일:          07:30 - 14:30 / 18:30 - 21:30

공지사항 부활�제5주일 / 이민의�날

순교 신앙으로

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

“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

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.”

부활�제5주일 / 이민의�날  (Fifth Sunday of Easter)

등심�미역국
성모회

은빛대학 개강
- 날짜: 5월 3일(목) 

성체강복
- 일시: 5월 3일(목) 저녁 미사 후 
 

2018년 성경강좌 (바오로 서간)
- 날짜: 5월 3일(목) 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

- 접수: 4월 22일(주일), 29일(주일) 사무실 앞 교육분과

- 신청비: $30 (교재비 포함)

성모 신심 미사
- 날짜: 5월 5일(토)

주일학교, 한글학교 개학
- 날짜: 5월 5일(토)

청년 성서 연수 봉사자 피정
- 날짜: 5월 5일(토) ~ 6일(주일)
- 장소: Benedict XVI Retreat Centre

유아세례 신청
- 신청기간: 5월 6일(주일) 까지 사무실 접수
- 부모면담: 5월 14일(월) - 5월 18일(금) 오후 8시 사무실 (화요일 제외)  
- 세례 예정일: 6월 30일(토) 오후 2시 

임산부 축복식
- 일시: 5월 6일(주일) 교중 미사 중

교구청 자선 헌금 (CWF)
- 날짜: 5월 5일(토) - 5월 6일(주일)

레지오 마리애 야외행사
- 일시: 5월 6일(주일) 교중 미사 후

병자 영성체
- 일시: 5월 9일(수) 

경로 잔치 (5월 12일, 토) 협찬 접수 
- 기간: 4월 15일(주일) 부터 5월 6일까지 성당 사무실 앞
- 식품류와 의류는 협찬받지 않습니다.
- 물품 협찬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-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
주임 신부님 휴가
- 일시: 4월 24일(수) ~ 5월 3일(목)

단체모임
- 5월 5일(토) 성모회

- 5월 6일(주일) 전례분과, 홀리패밀리, ME, 연령회

- 5월 12일(토) 꼬미시움, 사회복지회, 해외선교, 복사 자모회

- 5월 13일(주일) 쌍뚜스, 요한회, 안나회, 전례해설단, 울뜨레아

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
- 시간: 매주 토요일 오후 6시
- 연락처: 조계성 미카엘 (0451 270 829), 이수형 시몬(0434 747 184)
*** 청년들의�많은�관심�부탁�드립니다. ***

시드니 한인 가톨릭 골프회 회원 모집
- 첫대회: 2018년 5월 8일 화요일 (10시 Tee-Off)
- 장소: Glenmore Heritage Valley Golf Club
- 신청: 총무 이선배 안토니오 (0402 104 064)
- 회비: $60.00 (골프비 및 간식, 음료수, 식사 포함)
- 문의: 회장 이정희 루피노 (0418 647 908)
- 접수: 사무실 뒤편 주차장

2018년 M.E 가족모임 안내
- 날짜: 5월 22일 (화요일)
- 장소: 성당 기념관
- 시간: 저녁 6시 30분
- 문의안내: 김상진 아오스딩 (0413 497 701)

새 단체장 임명
- 순교자의 모후 꼬미시움 단장: 정만석 베드로
- 사랑의 모후 꾸리아 단장: 이정재 시몬

전입자 명단
- 박금비 루피나: 서울대교구 -> 1구역 3반

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
- 다음 주일(5월 6일) 조남영 아브라함, 임태혁 다미아노, 조준호 클레멘스,  
   리차드 요셉, 김재홍 베드로 샤넬, 김덕중 율리오 형제님.
   감사합니다. 안전�운행을�위해�많은�기도�부탁�드립니다.

선종
- 선종하신 김종한 요한과 유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.

임시 사무실 업무시간   (4월 29일 까지)
- 일요일: 오전 9시 - 오후 2시

 

 

 

이제�가을이다.
감나무, 대추나무�잎사귀들의�윤기와�색도가�떨어졌다. 
머지�않아�저들은�낙엽으로�대지�위를�뒹굴�것이며�그렇게 
여름은�우리�곁에서�사라졌다.

지난�번�미사�때�모니카�내외가�보이질�않았다. 전화를 
넣으니�예견대로�노모께서�병원에�입원해�계시다�한다. 
서둘러�병원을�찾았다. 노환이�짙어�앙상한�모습인 
할머니께서는�산소�호흡기를�꽂은�채�사경을�헤매고 
계셨다.

“할머니!” 하고�부르면�소리�나는�쪽으로�잠깐�시선을�던졌다가�초점을�잃고�이내�무의식�속에 
빠져드신다. 할머니를�위해�선종기도를�바치고�교우의�장례미사�참례�차�서둘러�성당으로 
향했다.

“고인의�죽음으로�이별은�슬프지만�인간적인�정리에서�탈피하여, 현세를�떠나�영원한�생명으로 
들어간�한�영혼을�위해�기뻐할�수�있는�마음의�자세도�필요하다. 왜냐하면�고인은�이�세상�한 
삶에서�어려운�수고를�다하고�영원한�행복으로�들어갔기�때문이다”. 죽음의�암흑에서�생명의 
빛으로�망자의�영혼이�떠나기를�기원하는�신부님의�강론은�고인을�떠나�보내며�슬픔에�찬 
유가족들이나�현세의�모든�이들에게�깊은�위로가�된다. 또�언제�이�세상을�하직할�지�모르는 
우리에게�항상�깨어있는�삶, 준비된�매일�매일의�삶을�살�것을�일깨우며�사람이�태어난다는�것, 
살아�간다는�것�못지않게�죽는�것�역시�아름다운�것임을�강조하신다.

최화숙이�쓴 <아름다운�죽음을�위한�안내서>를�보면�자신의�신념체제에�따라�내세가�있다고 
믿는�사람들도�있고�그렇지�않은�사람들도�있는데�놀랍게도�내세의�유무�인식에�따라�임종을 
맞이하는�자세가�달랐다�한다. 내세가�있다고�믿는�사람들은�비교적�안정적으로�떠날�준비를 
하였던�반면�그렇지�않은�사람들은�이승에�미련을�버리지�못하고 
발버둥치다가�비참한�모습으로�떠난다고�한다.

장례미사�예절이�끝났다. 검은�리본을�달고�검은�테를�두른 
영정사진을�앞세운�관이�운구�되고�유족이�그�뒤를�따른다. 고희를 
넘기셨는데�영정사진은 5o세도�안�되어�보이는�건장한�모습이다. 
파란만장한�긴�여정에서�남겨진�삶의�흔적들을�영정사진에서�만나며 
망인의�일생을�친근감�있게�유추하고�추모하려는�정리를�앞세울�때 
영정사진은�돌아가시기�직전의�모습이면�좋겠다는�생각이�들었다.

할머니의�병문안과�교우의�장례미사는�죽음과�인생�마지막�행로에 
대한�사색을�깊이�하게�한다, 조락의�계절인�가을이�왔기�때문일까?

조락의 계절에

최옥자�데레사 (4구역)

본당 승하차 구간

주일 주차 금지 (승하차) 구간

본당 성전 입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중 정차와 승하차로 매우 
혼잡합니다. 이는 사고의 위험과 주행 차량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.  
불법 주차 벌금 ($110)을 물수 있으니 카운슬에서 시행하는 시간제 
주차금지 표지판을 유념하시고 토, 일 오전 6시 - 오후 2시에 성전 
입구 4대분 주차 공간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간 동안은 
승하차만 허용됩니다. 신자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즉시단속 구간은 교차로 코너 주차(10m 이내).
불법 주차 벌금 ($330, 벌점 2)

교차로 주차 금지: 10m 이내 



부활�제5주일 / 이민의�날 부활�제5주일 / 이민의�날살아�숨쉬는�공동체공동체�소식
부활�제 6 주일   / 요한 15, 9 - 17

홍 진희 변호사
�L�L�M�.�M�T�a�x�.� �L�L�B�.�B�B�u�s

�B�u�s�i�n�e�s�s�,� �T�a�x� �&� �L�i�t�i�g�a�t�i�o�n�g� �L�a�w�y�e�r
�P�u�b�l�i�c� �N�o�t�a�r�y

302/160 Rowe St Eastwood

�(�0�2�)� �9�8�7�4� �9�9�8�7

장스 쥬얼리

jeweller No. 90003
보석 감정사 (FGAA 4045)

T.9238 0050  M.0419 800 611

K JANG (미카엘라)

Level 3, Dymocks Building, 428 George St. Sydney
E . jangsjewellery@hotmail.com

www.gagahohoproperty.com

 

 

 

 
   

 

  

 
 

 

미카엘 /  

★★★실버워터★★★

방미카엘
215 Beamish St, Campsie
TEL: 02 9784 9888

IT’S HOW
WE CONNECT

텔스트라 캠시점
SHOP/OFFICE 

인테리어 
0450 723 884 / 02 8678 3884 
www.hjtotalfitout.com.au 
 

 

국내/해외 전문

질문

“너희�기쁨이�충만하게�하려는�것이다.”(11)
▶ 신앙생활을�해오면서�기쁨이�가장�충만했던�때(사건)는
      언제였습니까?

“너희도�서로�사랑하여라.” (12)
▶ 지금�나의�사랑이�필요한�사람은�누구라고�생각합니까?
▶ 사랑하기�어려운�사람이지만�사랑하려고�노력했던�경험이
      있습니까?

“친구들을�위하여�목숨을�내놓는�것보다�더�큰�사랑은�없다.”(13)
▶ 살아오면서�가족이나�이웃의�큰�사랑을�받아�행복했던�경험을
     나눕시다.

“너희가�나를�뽑은�것이�아니라�내가�너희를�뽑아�세웠다.” (16)
▶ 주님께서�나를�선택하시어�신앙의�길로�불러주셨다는�것을
     깨닫게�된�계기가�있습니까?

※그�외�성경구절
위�성경구절�외에�내�마음에�다가온�성경�구절이�있습니까?
(그� 말씀이� 나의� 삶과� 어떤� 관련이� 있습니까? 그� 말씀에서� 얻은 
깨달음�혹은�느낌은�무엇입니까?)

5월�활동토의 (예문)
※ 최근�세례자�중�쉬는�교우�찾아보기 
우리�반에서�지난 3년�안에�세례�받은�사람�중에�쉬고�있는�교우는 
누구누구입니다. 이들에게� 주보를� 전달하거나, 직접� 만나보고 
그들이� 신앙생활을� 하는데� 어떤� 어려움이� 있는지� 대화를� 나누는 
것에� 대해� 어떻게� 생각하십니까? 누가� 누구를� 찾아가겠습니까? 
그러면� 다음� 반� 모임� 할� 때까지� 쉬는� 교우를� 만날� 수� 있도록 
노력해보고� 만나지� 못하는� 경우는� 한� 달� 동안� 주보를� 꼭 
전달해주시면�감사하겠습니다. 

제 3차�순교성지�순례단�모집M.E 란�무엇인가?
M.E(Marriage Encounter)란 
무엇인가?
M.E는�혼인한�부부들이�더�깊은 
사랑과�풍요로운�혼인생활을�하기 
위한�것�입니다.
이는 M.E 주말에�참가�하는 
것으로�시작됩니다.
M.E 주말에서는�더�깊은�사랑의 
삶을�위한�대화�방법을�보여�주며,

참가�부부들은�독특한�방법으로�개인적인�체험을�하게�됩니다.
이 M.E 주말�중에는�두�부부만이�대화하게�됩니다.
M.E 주말에서는�부부가�모든�일상생활의�스트레스를�떠나서�서로에게만 
관심을�집중하도록�배려해�줍니다.
M.E는�혼인�문제�상담소가�아닙니다. 그룹토의도�아닙니다.
또한�카운셀링도�아니며�종교교육도�아닙니다.
M.E는�생명력�있고�활기찬�부부생활을�위한�독특한�방법입니다.
남편이나�아내의�새로운�모습을�발견하고�서로가�새로운�눈으로�바라보게 
되며, 보람�되고�행복한�부부생활을�지속하는�방법을�익히게�되는�특별한 
것입니다.

이런�분을�초대합니다.
M.E는�보다�더�좋은�부부생활을�하고�싶은�사람들이�참가하는�것입니다.
아무리�잉꼬부부라�할�지라도, 지금�보다�더�좋은�혼인�생활을�만들어�나갈 
수가�있습니다. ME는�혼인한지�얼마�안되었거나�오래�되었거나�상관이 
없이, 부부가�함께�기쁨을�나누며�행복한�삶을�살아�갈�수�있도록�해�줍니다.
성직자나�수도자�혹은�다른�종교인도�환영합니다.

가톨릭�상식 - 성모성월의�유래 

25일(수) 차량�진입로  확장�공사가�한참�진행중이다. 진입로를  
사용하면서�안전문제와�잦은�접촉사고를�방지하기�위해�현�쓰레기통 

입구�쪽으로�확장중이다. 개통�예정일은 5월�둘째주이다.  

차량 진입로 확장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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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요�성경�강좌 : 바오로�서간 

소공통체 반모임

11구역 4반

경로잔치 

                  5월과�성모를�처음으로�연결시킨�사람은 
                   카스티야 (스페인의�중부의�옛�왕국)의�왕 
                   알폰소 10세(1221~1284)입니다. 그는 5
                       월이�주는�자연의�아름다움과�성모가 
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에게�주는�영적�풍요로움을�연결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월�한달간�특별히�마리아에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도하자고�권고했습니다. 이�때부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월을�성모의�달로�기념하는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이�서방교회�내에�차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리잡기�시작했습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모성월이�구체화된�것은 17세기 
                         말. 1677년�피렌체�부근의�도미니코회 
                      수련원에�성모를�특별히�공경하는 
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가�생겨 5월을�성모께�봉헌하는 
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제를�마련, ‘모호칭기도’ 를�바치고, 
마리아에게�장미�화관을�봉헌하는�등�성모�신심을 
고취시켰습니다. 

이런�형식의�성모신심�행사는�그�뒤�전�유럽�교회로 
펴져�나갔고, 여러�신학자들이 ‘성모성월’이라는�책을 
내놓으면서�이를�정착시키는�데�영향을�주었습니다. 
특히�교황�비오 9세가 1854년 ‘복되신�동정�마리아의 
원죄�없으신�잉태’를�선포한�후�성모�신심은�절정에 
달했으며, 성모성월�행사는�공적으로�거행되기 
시작했습니다.

교회가�성모성월을�제정한�것은�인간�구원을�위해 
끊임없이�간구하고�있는�성모님의�은혜에�감사하기 
위해서입니다. 또�성모의�사랑으로�하느님의�은총을 
얻기�위해서, 성모�마리아가�보여준�하느님께�대한 
순명과�사랑을�본받기�위해서입니다.

그리스도와�완전한�일치를�이루고�평생을�하느님의 
뜻에�순종했고, 하늘나라에�불려�올라간�성모는 
하느님과�얼굴을�마주뵙기를�염원하는�모든 
그리스도인의�모범이기�때문입니다.

그래서�교회는�성모의�삶을�두고 “하느님과�깊은 
일치와�전�인류의�깊은�일치를�표시하고�이루어주는 
표지요�도구”(제2차�바티칸�공의회�문헌, 교회헌장 1
항)인�교회의�전형(典型)이�된다고�가르칩니다.

김경수�바오로�신부출처: 가톨릭�평화신문


